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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일한 번역을 통해 한국어 쉼표와 일본어 독점(読点)1)의 사용 빈

도 차이를 조사하고 사용 빈도에 차이를 보일 경우, 사용 빈도 차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를 찾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다수의 번역문을 비교하여 

원문의 쉼표를 번역하는 데 번역사들이 어떠한 번역전략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夏目漱石(Natsume 

Soseki)의 대표작 중 하나인뺷こゝろ뺸(Kokoro)와 이를 번역한 다양한 한국어 번역본

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해당 작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작가의 저작권 권리 

보호가 종료됨으로써 한국에서 다수의 번역사의 번역문이 출간되었고 이러한 번

역본을 비교함으로써 번역사에 따른 번역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쉼표의 사용 양

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坂井 晶子(2011)는 1985년 발표된 坪内逍遥(쓰보우치 쇼요)의 뺷소설신수뺸

에서 비롯된 언문일치 운동으로 문학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서 쉼표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쉼표의 도입은 글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각적 장치로, 일본 문학에 새로운 언어적 도전을 가져왔다

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 1910년대에 발표된 夏目漱石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해당 작품이 언문일치운동의 영향을 받아 쉼표가 도입

된 초기 시기를 대표하는 텍스트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集英社에서 발간한 일본어 원작과 한국에서 발간

된 여러 번역본을 세밀히 분석하여 쉼표의 번역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조사하고자 한다: 
1. 일본어 원작과 한국어 번역본 간의 쉼표 사용 빈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가?
2.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다수의 번역본 간의 쉼표 번역에 어떠한 전략이 사용

되며, 이로 인해 번역본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1) 한국어 쉼표의 역할을 하는 구두점으로 본 논문에서는 쉼표로 표기한다. 



일한 번역에서의 독점(読点)의 번역 분석  87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한국어와 일본어의 쉼표 사용 빈도의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宋正
植(2016)에 따르면 한국 국어 교과서와 일본 국어 교과서의 쉼표의 사용 빈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반점(,)이 915회 사용된 반면 일본 국어 

교과서에서는 쉼표(、)가 2,741회로 한국보다 3배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쉼표 사용 빈도의 차이는 많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

기하고 정확한 사용 방법을 파악하지 못하여 쉼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의 사

용하지 않는 양상을 보기도 한다. 번역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이러한 현상은 

김한식(2000)의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1학년 1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에

서 일본어로 번역했을 때 쉼표의 사용 양상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당 연

구 결과 통번역대학원생의 한일 번역에서 쉼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전반

적으로 쉼표를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듯 전문 번역사 

교육을 받는 통번역대학원생들도 한국어 쉼표에 비해 일본어 쉼표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

게 모르는 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국어교육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 신호철(2011)의 한국의 중・고

등학생의 문장 부호의 올바른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문장 부호 정답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27.5%로 매우 

낮았다. 특히, 온점의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정답률이 향상하여 80.5%
을 보이는 반면, 쉼표는 28.5%라는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인다. 정답률 수치는 학

생들이 쉼표의 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한데 한국에서의 

국어교육이 중고등학교 때 완료되는 교육과정을 봤을 때 한국인 번역사가 고등 

교육을 거치며 반점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숙지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반점에 대한 인식도 번역사의 반점 사용에 장벽이 될 수 있는데 장혜선

(2008)에서 번역사의 번역 스타일이 번역물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중 

한국인의 쉼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장혜선(2008)에서는 일본어 원문에 

대해 스타일이 다른 두 개의 한국어 번역문을 16명의 평가자에게 평가를 받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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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원이 쉼표를 적게 사용한 번역물에 대해 더 좋은 번역이라 평가하였으며, 부
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유로 ‘읽다가 숨이 찰 만큼 쉼표가 많다’ ‘눈에 거슬린다’ 
‘오히려 가독성이 낮아짐’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한

국인이 쉼표의 잦은 사용을 부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번역사가 쉼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번역물 수

용성 측면에서 독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쉼표 사용을 꺼리는 결

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에서 국어교육을 받은 번역사는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쉼표 사용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김한식(2000)에서 말

한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학생들이 쉼표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쉼표를 사용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는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많은 선행연구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쉼표 사용 빈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쉼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사용 방법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쉼표의 사용에 대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많은 한일 번역사가 어려움

을 겪고 있고, 명확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한일 번역에 대

해서는 쉼표의 번역 양상과 문제점, 수용성 측면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쉼표 번역 

전략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하지 않는다. 

2.2. 한일 쉼표 규정 비교 

허용(2018)은 쉼표가 비문의 요소는 아니지만 원문의 저자가 쉼표를 사용한 의

도를 번역문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더 나은 번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급 

학습자에게 쉼표의 유무에 따라 의미 전달을 비교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서 쉼표가 하는 역할과 쉼표 사용 규정에 대

해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한일 쉼표의 사용빈도와 번역 전략

을 연구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에서 쉼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다음은 한국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국립국어원 2017)에 명기된 쉼표 규정과 

일본 문부과학성의 쉼표 사용 규정(文部省 1946)이다.2)

2) 한국국립국어원 쉼표 규정은 2017년이 가장 최근 규정이며, 일본어는 194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가장 최근 규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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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2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3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4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표 1. 한국어 쉼표 사용 규정

1 テンは、第一の原則として文の中止にうつ。

2
終止の形をとつてゐても、その文意が続く場合にはテンをうつ。たゞし、他のテンとのつり合

ひ、この場合にマルをうつこともある。

3
テンは、第二の原則として、副詞的語句の前後にうつ。その上で、口調の上から不必要の

ものを消すのである。

4 形容詞的語句が重なる場合にも、前項の原則に準じてテンをうつ。

5 右の場合、第一の形容詞的語句の下だけにうつてよいことがある。

6 語なり、意味なりが付着して、読み誤る恐れがある場合にうつ。

7 テンは読みの間をあらはす。

8 提示した語の下にうつ。

9 ナカテンと同じ役目に用ひるが、特にテンでなくては、かへつて読み誤り易い場合がある。

10 対話または引用文のカギの前にうつ。

11
対話または引用文の後を「と」で受けて、その下にテンをうつのに二つの場合がある。「とい

つて、」「と思って、」などの「と」にはうたない。「と、花子さんは」といふやうに、その「と」の下

に主格や、または他の語が来る場合にはうつのである。

12
並列の「と」「も」をともなつて主語が重なる場合にはとしてうつが、必要でない限りは省略

する。

13 数字の位取りにうつ。

표 2. 일본어 쉼표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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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한일 쉼표 사용 규정을 보면 일본어보다 한국어 쉼표 사용 규정 항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쉼표 사용 빈도가 높은 일본어 보다 한국어 쉼표 사용 

규정 항목이 많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유의미한 내용이

라고 볼 수는 없다. 
한일 쉼표의 사용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문

장에서 단락이 바뀌거나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쉼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쉼표를 가독성에 관련된 문장 

부호로 인지하고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

가 없는 반면, 한국어와 일본어 쉼표 사용 규정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보인다. 
먼저, 접속사 뒤에 쉼표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일본어는 ‘そして、しかし’와 같은 

접속 부사 뒤에도 쉼표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어에도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

거할 때 그 사이에 쉼표를 쓰는 규정이 있지만 세부 설명을 보면 열거되는 어구 

중 마지막 어구 앞에 쓰는 접속사를 쉼표와 함께 쓰는 것은 일종의 중복이기 때문

에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열거에 있어서도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 열거를 

할 경우 ‘쉼표 없이도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쉼표를 쓰지 않

아도 된다’라는 세부사항이 있는 반면, 일본어는 열거할 때 쉼표 사용 규정 9번과 

12번과 같이 쉼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 쉼표 사용 규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또 하나가 인용문

이다. 일본어는 인용문 앞이나 인용문을 받는 어구에 쉼표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

고 있는 반면, 한국어는 인용문에 대한 쉼표 사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에서 인용문을 구분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쉼표를 사

용함으로써 텍스트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제로 제시된 어구 다음에 쉼표를 사용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

다. 한국어는 주제로 제시한 어구 다음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어는 주제

로 제시한 어구 다음에도 쉼표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사용자

의 판단에 의한 사용에 대한 항목이다. 한국어 쉼표 규정에는 15개의 항목 이외에 

세부 사항을 두고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쉼표는 그 속

성상 대부분은 반드시 써야 하는 부호는 아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판단해서 필요

하다고 생각될 때 쓰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쉼표를 쓰는 것이 오히려 글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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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하게 조절하여 쓰면 된

다’라는 규정이 있다. 최근 한국어에서 쉼표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다는 규정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일본어에도 사용자의 자의에 맡긴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규정 3, 
규정 7, 규정 9와 같이 특정 상황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국어처럼 전체 규정에 대

한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한국국립국어원의 최신 규정을 근거로 번역전략을 분석한

다. 분석 대상인 여섯 개의 번역의 번역사가 당시 쉼표 규정을 참고했는지는 명확

하지 않으며 본고에서 제시한 한국국립국어원 쉼표의 최신 규정 이전에 출판된 

번역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쉼표 규정을 근거로 분석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최신 쉼표 규정을 기준으로 일관된 분석 기분을 설정한다. 이는 번역 및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의 비교 가능

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쉼표 번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쉼표 사용은 문장의 의미 전

달과 가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신 쉼표 규정을 기반으로 한 분석은 번역사들

이 더 효과적인 번역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언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번역 교육에 교육적 통찰을 제공한다. 최신 쉼표 규정에 기반한 분석은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는 번역 학습자들이 현대 문체에 맞는 

번역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요하다. 

3. 분석  

3.1. 분석대상 텍스트 및 분석방법

분석 대상 텍스트는 夏目漱石의 뺷こゝろ뺸와 이를 번역한 여섯 개의 서로 다른 한

국어 번역본이다. 한국어 번역본은 교보문고 판매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하나의 번역본을 선택하여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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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분석의 대상 번역본은 잇북에서 출간한 뺷마음뺸(김성기 2017)으로, 해당 

번역본의 발간 연도가 연구의 목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이를 선

택하였다. 언어의 특성과 문체는 시대와 문화적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쉼표 

사용 빈도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여섯 개의 번역본 중 가장 중

간적인 발간 연도의 번역본을 선택함으로써 시대적 특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

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상 텍스트 파일로 디지털화를 진행한 후 JAVA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텍

스트로 읽고 문장3) 당 쉼표 수, 전체 문장 수, 문장 별 사용된 쉼표 수, 그리고 

문장 당 평균 쉼표 사용 수 등을 카운트하여 분석하였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얻

은 데이터 중 연구 목적과 관련 있는 문장을 선별하여 여섯 개의 번역본에서 어떠

한 번역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의 대상 텍스트를 하나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의 초점이 데이터 추

출 자체보다는 번역 작업의 이해, 쉼표 사용과 번역 전략의 상호작용의 심층적 파

악에 있어, 사례분석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향후 연구 과제로 모든 

대상 텍스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한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번역 전

략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2. 한일 쉼표 사용 빈도 비교 

텍스트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쉼표가 대상 텍스트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

지 전체 쉼표 사용 숫자와 문장 당 사용된 쉼표의 평균 등을 비교해 보았다. 

한국어 일본어

975개 3,647개 

표 3. 한일 쉼표 총 사용 수

위의 표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의 쉼표 사용 빈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어 원문에 사용된 쉼표의  수는 3,647개로, 이는 한국어 번역문에 

사용된 975개의 쉼표에 비해 대략 4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

3) 마침표를 문장 구분자로 활용하여 각 문장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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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본어의 언어적 특성과 문장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어는 문장 내에서 문장 부호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수식을 구분하거나 문장의 

중단을 나타내는 데에도 쉼표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한 문장 내에서도 여러 개의 

쉼표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어는 수식 구분을 주로 띄어쓰기와 조사

를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 부호로서 쉼표의 사용 빈도가 낮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본어 원문에서 쉼표의 사용 빈도가 한국어 번역문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

는 한일 언어 간 번역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

면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

하게 전달하기 위해 쉼표의 적절한 위치와 개수를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일본어

0.2 0.8

표 4. 일본어 원문 텍스트의 문장 당 쉼표 평균 사용 수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서 사용한 문장 당 평균 쉼표 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평균 1개 미만의 쉼표를 사용하였다. 특히, 일본어 원문에

서 쉼표의 사용 빈도가 평균 1개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의외의 결과이다. 하
지만 쉼표의 평균 사용 수를 조사하는 것은 문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쉼표의 사용은 문장의 구

조, 의미 전달, 작가의 스타일, 작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이
러한 맥락을 무시한 쉼표의 평균 사용 수만을 고려하는 것은 문맥을 간과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문장이 아주 길거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쉼표 사

용이 더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중단시키거나 강조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쉼표가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간결한 

문장이나 순조로운 흐름을 갖는 문장에서는 쉼표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특성과 작가의 스타일, 시대적 요

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夏目漱石의 뺷こゝろ뺸는 1914년에 쓰였다는 점과 문학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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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임을 감안할 때 작가의 스타일과 작품의 특성이 쉼표의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

쳤을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구조와 스타일은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쉼표의 사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번역 

작업 시 원문의 작품 특성과 작가의 스타일을 고려하여 문장 부호 사용을 조절하

는 것이 번역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2,307 1,472 586 196 65 20 3 3 2

표 5. 일본어 원문 텍스트의 문장 당 쉼표 사용 양상

다음은 원문에서 사용된 쉼표를 문장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로 다양한 

쉼표의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약 50%에 가까운 

2,307개의 문장이 쉼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들이 쉼

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

과 해당 문장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문장에서는 0개에서 2개의 쉼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적은 수이기는 하나 한 문장에서 7~8개의 쉼표를 사용하는 문장도 있다. 
이는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구조인 만큼 해당 문장에 대한 한국어 번역

을 분석한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장 당 쉼표 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 사이에 문장 수의 차이가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어 일본어

4,754 5,076

표 6. 원문과 번역문의 전체 문장 수

일본어 원문 텍스트의 총 문장 수는 4,754개였는데 이를 번역한 한국어 번역문

의 총 문장 수는 5,076개로 원문에 비해 약 300개가 넘는 문장이 새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번역 과정에서 문장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법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추측



일한 번역에서의 독점(読点)의 번역 분석  95

해 볼 수 있다. 일본어의 쉼표는 문장 내에서 구분선 역할을 하는데 이를 한국어

로 번역할 때 이러한 구분을 위해 문장을 분할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 중 문장을 더 작게 나누는 방법은 문장 구조나 표현을 보다 자연스럽

게 한국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번역 전략 중 하나일 수 있다. 
원문과 번역문의 문장 수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장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번역 연구 및 번역 

가이드라인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3. 일본어 쉼표 번역 사례  분석 

이전 절에서는 단일 원문과 단일 번역문을 대상으로 쉼표의 사용빈도 및 쉼표

의 번역을 하면서 문장 수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절

에서는 일본어 원작과 夏目漱石의 뺷こゝろ뺸을 번역한 뺷마음뺸(이지선 2012), 뺷마음뺸
(송태욱 2016), 뺷마음뺸(박유하 2016), 뺷마음뺸(김성기 2017), 뺷마음뺸(오유리 2019), 
뺷마음뺸(앙윤옥 2022) 총 여섯 개의 번역문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해당 소설은 현재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되어 여러 번역사에 의해 번역되어 

한국에도 다양한 한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섯 개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각 번역본이 어떠한 규칙과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원문의 쉼

표를 번역하였는지 자세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원문 텍스트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8개의 쉼표를 사용한 문장과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하는 한 문장 당 3~4개의 쉼표를 사용한 문장을 중점적으로 분석

하며 이러한 문장들이 한국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지를 살펴본다. 또한, 
일본어 원문보다 한국어 번역본에서 더 많은 쉼표가 사용된 문장에도 주목하여 

번역문과 원문 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지도 탐구한다. 

3.3.1. 일본어 쉼표의 한국어 번역 사례 분석 

먼저, 원문 텍스트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8개의 쉼표를 사용한 문장을 진행하

도록 한다. 이 문장은 149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문장으로 짧은 길이는 아

니다. 또한, 하나의 문장에 8개의 쉼표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

본어에서도 흔하지는 않다. 이러한 문장을 분석함으로써 쉼표 사용이 적은 한국

어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96  전은정

사례 1 
[ST] 
学問をやり始めた時には、誰しも偉大な抱負をもって、新しい旅に上るのが常ですが、

一年と立ち二年と過ぎ、もう卒業も間近になると、急に自分の足の運びの鈍いのに気が

付いて、過半はそこで失望するのが当り前になっていますから、Ｋの場合も同じなので

すが、彼の焦慮方はまた普通に比べると遥かに甚はだしかったのです。(p. 487)

[TT1] 
누구라도 대학에 첫발을 대니딜 때는 위대한 포부를 가슴에 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고 졸업이 가까워지면 자신의 자취를 

뒤돌아보고 실망하곤 하지. 그러나 K가 불안해하는 정도는 정상이 아니었네. (p. 
205)
[TT2] 
학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지대한 포부를 갖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어느새 졸업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자

신의 발걸음이 무뎌지는 것을 깨닫고 대부분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보통이거든. 
K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가 초조해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것에 비해 훨씬 

심했지. (p. 197)
[TT3] 
학문을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위대한 포부를 갖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어느새 졸업도 가까워지면 불현듯 자신의 

발걸음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을 깨닫고 대부분 실망하는 것이 보통인지라 K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가 초조해하는 모습은 보통 이상으로 훨씬 심했습니다. 
(p. 253-254)
[TT4]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는 누구나 포부를 안고 새로운 여정에 오르기 마련이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졸업할 날이 가까워지면, 문득 자신의 발걸

음이 둔해진 것을 깨닫고 실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네. K도 그런 경우이긴 하지

만, 그의 초조함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심했지. (p. 225)
[TT5] 
학문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원대한 포부를 안고 새로운 여정에 발을 디

디기 마련이지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가서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 별다른 진

척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

는데, K의 경우 그 절망감은 다른 이들이 비해 훨씬 컸네. (p. 238)
[TT6] 
처음 학문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원대한 포부를 안고 새로운 여행길에 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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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어느덧 졸업을 앞두게 되면 문득 자신의 걸음이 

지지부진한 것을 깨닫고 대부분 실망하는 게 당연하니까 딱히 K만 뒤처진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의 초조해하는 모습은 보통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p. 
220-221)

가장 눈에 띄는 차이 중 하나는 번역 TT1와 TT2, TT4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

어진 원문을 각각 3개와 2개의 문장으로 분리했다는 점이다. 이 전략은 긴 문장을 

적절히 나누어 가독성을 높이고 초조해하는 K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의미

를 강조한다. 
그리고 번역 TT3, TT5, TT6은 원문과 동일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유지하면서 

번역했으며 이를 통해 원문의 뉘앙스를 보존하며 문맥을 고려하여 감정과 느낌을 

충실하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번역에서 독자에게 원문과 유사한 읽기 경

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문장을 마침표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K의 감

정을 설명하기 전에 쉼표를 사용함으로써 원문과 동일하게 K의 감정이 일반적이

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다섯 개의 번역 중 쉼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번역은 TT1뿐인데, 하나의 문

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번역 전략을 선택하면서 총 8개였던 쉼표를 한국

어에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TT1에서 아쉬운 점은 원문의 ‘一年と立

ち二年と過ぎ’를 ‘한 해 두 해’로 숫자 사이에 어휘를 생략하면서 숫자만 열거했음

에도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어 쉼표 규정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에 따라 쉼표를 사용했다면 ‘한 해, 두 해’와 같이 쉼표

를 삽입하여 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쉼표를 활용하면 독자

가 읽을 때 열거된 항목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번역의 가독성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다만, 쉼표를 사용하지 않아 오역으로 이어졌다

고는 보기 어렵고 한국국어국립원 쉼표 규정에 따라 쉼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필

요하다고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쉼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쉼표 3개를 사용한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쉼표 1개에서 3

개를 사용한 문장이 일본어 원문 중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쉼표 3개를 

사용한 문장을 중심으로 한국어 번역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

장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며 본 연구의 주제가 일본어 쉼표를 한국어 번역에

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번역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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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ST] 
先生はそれを落すために、後ろ向きになって、浴衣を二、三度振るった。(p. 14)

[TT1]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서서 옷을 두세 번 흔들었다. (p. 11)
[TT2] 
선생님은 모래를 떨어내기 위해 등을 돌리고 유카타를 두세 번 떨었다. (p. 22)
[TT3] 
선생님은 그 모래를 털기 위해 뒤로 돌아서서 옷을 두세 번 털었다. (p. 16)
[TT4]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 유카타를 두세 번 털었다. (p. 14)
[TT5]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 유카타를 두세 번 흔들었다. (p. 14)
[TT6] 
선생님은 그걸 털어 내려고 뒤로 돌아서서 유카타를 두어 번 흔들었다. (p. 15)

일본어 원문에서는 3개의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다섯 개 모두 하나의 쉼표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원문의 숫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번역 전략을 선택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어 원문에 

‘ニ、三’을 ‘두세 번’ 또는 ‘두어 번’으로 번역하면 두 수 사이에 쉼표를 넣을 필요

가 없으며 이러한 숫자 표현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번역사는 숫자

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쉼표를 생략하여도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택은 번역사의 언어적 스타일, 번역의 흐름, 문장 구조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번역문에서 숫자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 

쉼표 사용 여부도 변할 수 있다. 

사례 3
[ST] 
私が丸い墓石だの細長い御影の碑を指して、しきりにかれこれいいたがるのを、始めの

うちは黙って聞いていたが、しまいに「あなたは死という事実をまだ真面目に考えた事が

ありませんね」といった。(p. 29)
[TT1] 
처음부터 나는 둥그런 묘석이나 화강암으로 된 길쭉한 묘비를 가리키며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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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것을 참다가 물어본 것인데, 허무하게도 선생님께서 “학
생은 죽음에 대해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군요”라는 말을 들었다. (p. 
17-18)
[TT2] 
내가 둥근 묘석이나 길쭉한 화강암 비석을 가르키며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말하

고 싶어 하는 것을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자네는 죽음이라

는 것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나 보군”하고 말했다. (p. 27-28)
[TT3] 
선생님은 내가 둥글거나 길쭉한 화강암 비석 같은 것을 가리키며 자꾸만 이런저

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나중엔 “학생은 죽

음에 대해서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군요.”하고 말했다. (p. 24)
[TT4] 
내가 손으로 가리키며 이것은 둥근 석물이라느니, 저것은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

이라느니, 하고 신나게 떠들어대자, 처음에는 잠자코 듣고 있던 선생님이 급기

야 한마디 던졌다. “자네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 (p. 21)
[TT5] 
내가 이것은 둥근 모양이라는 둥, 저것은 가늘고 긴 모양의 화강석이라는 둥하

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떠드는 것을 처음에는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마침내 

“댁은 죽음에 대해 아직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군요”하고 한마디 하셨다. 
(p. 21)
[TT6] 
내가 둥근 묘석이며 길쭉한 화강암 비석들을 가르키며 쉴 새 없이 이래저래 늘

어놓는 말을 처음에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자네는 아직 죽음이라

는 것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이라고 말했다. (p. 22)

위의 원문에서 한 문장에서 쉼표 3개가 사용되었으며 행동을 강조하여 문장의 

후반와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쉼표 중 마지막 ‘聞いて

いたが、’는 행동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섯 개의 번역문 중 유일

하게 TT4가 하나의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서 해당 쉼표를 처리하였다. 또한, TT1
과 TT3은 해당 쉼표를 한국어 쉼표로 동일하게 번역함으로써 원문과 동일하게 행

동의 변화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TT4과 TT5에서는 원문에 쉼표의 역할을 하는 쉼표가 없음에도 한국

어 번역에서 쉼표를 사용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일본어 조사 ‘の’이다. 일본어 조사 ‘の’는 주로 한국어로 ‘~의’, ‘~에’와 같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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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띄

어쓰기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의 문장에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

거하는 역할로 사용되어 한국어에서 쉼표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번

역 전략은 원문의 의도와 문맥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독자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역사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3.3.2. 한국어 번역문을 통해 본 쉼표 번역 전략 

다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번역문을 선택한 후, 역으로 일본어 원문을 

살펴보고자 한다.4) 한국어 번역문에서 역으로 일본어 원문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은 쉼표의 사용과 번역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한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쉼표보다는 조사나 띄어쓰기 등을 통해 문장 구조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문에서 쉼표를 많이 사용한 경우, 이러

한 쉼표가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원문과 비교 분석하면 한국어 쉼표의 

사용 규칙과 번역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문과 원문 간의 쉼표 사용 비교를 통해 번역의 정확성과 의

미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번역 작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번

역사가 번역 과정에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례 4
[ST] 
私は死に瀕している父の手前、その父に幾分でも安心させてやりたいと祈りつつある母

の手前、働かなければ人間でないようにいう兄の手前、その他た妹の夫だの伯父だの

叔母だのの手前、私のちっとも頓着していない事に、神経を悩ま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

た。(p. 324)

[TT1] 
최후의 순간에 당도한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반가운 소

식이 있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앞에서, 일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형 앞에서, 그리고 매제와 숙부와 숙모 앞에서 나는 시달리

고 있었다. 정작 당사자인 내가 취직자리에 대단한 집념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p. 142-143)

4) 번역문은 정량적 분석을 한뺷마음뺸(김성기 2017)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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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2]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른 아버지 앞에서, 그런 아버지를 얼마간이라도 안심시켜주

기를 바라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 일하지 않은면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

는 형 앞에서, 그 밖에 매제며 큰아버지며 큰어머니 앞에서, 내가 전혀 개의치 

않는 일에 신경을 써야 했다. (p. 139)
[TT3] 
죽음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고 싶

다고 바라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

하는 형을 봐서라도, 그 밖에 여동생이며 큰아버지며 큰어머니며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면 때문에라도, 나 자신이 전혀 무관심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

었다. (p. 171-172)
[TT4] 
죽음에 임박한 아버지를 앞에 두고,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형을 

앞에 두고, 그 외에 매제나 큰아버지나 고모를 앞에 두고, 나는 그다지 신경 쓰

지 않던 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p. 156)
[TT5]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드리

고 싶어하는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형 앞에서, 그 외에도 큰아버지나 매제 앞에서 조금도 집착하고 싶지 않은 그 일

에 태연할 수만은 없었다. (p. 161)
[TT6]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 앞에서, 그런 아버지를 얼마간이라도 안심시켜 드리자는 

어머니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형 앞에서, 그 밖

에 매제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앞에서, 나는 스스로는 관심도 없는 그 일로 골

머리를 썩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p. 150-151)

TT1과 TT5는 두 개의 쉼표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4개의 쉼표를 사용하였다. 
한국어에서 한 문장에 4개의 쉼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각각의 번역에

서는 원문의 쉼표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번역사의 판단과 한

국어 쉼표 규정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판단과 규정은 번역의 목적, 
문장의 흐름,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한국어 쉼표 규정에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는 항목

이 있으며 위의 원문과 다섯 개의 번역문에서 모두 열거의 내용에 맞게 쉼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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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그러나 TT1, TT5에서 열거 중 몇 개는 ‘~와’ , ‘그리고’를 쉼표 대신 

사용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その他た妹の夫だの伯父だの叔母だのの手前’뒤에 

오는 쉼표를 생략하였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한국어 쉼표 규정에 ‘쉼표 없이도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과 의도를 고려하여 번역사의 판단에 따

라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라 보인다. 
그러나 네 개의 번역본을 살펴보면 한국어 번역에서 열거 시 쉼표를 되도록 생

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쉼표를 쓴다’는 한국어 쉼표 사용 규칙과도 관련이 있지만, 쉼표 사용 규정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와 쉼표 사용 

규정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와 같은 

다양한 규칙이 쉼표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쉼표 

사용은 단일한 규정만 따르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와 규칙이 상호작용하며 

쉼표의 사용을 조절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시사한다.
그 외에 TT3에서는 원문의 쉼표를 그대로 쉼표로 번역하되, 문장을 읽는 

이의 편의를 위해 ‘봐서라도’, ‘위해서라도’ 등 쉼표 앞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는 

등의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반복되는 표현을 최소화하여 글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동시에 문장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원문의 의미와 의도를 보조하면서도 한국어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에서는 언어적인 차이와 더불어 문장의 목적과 독자의 이해

를 고려하여 쉼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번역사의 판단이 중요하며, 번역사

는 항상 최종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판단이 

번역 작업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4. 논의 

본 논문에서는 쉼표의 사용 및 번역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례 1과 사례 3에서는 원문의 ‘が、’를 문장으로 나누는 번역 전략을 볼 수 있

었다. 이는 한국어의 ‘~인데’. ‘~이지만’과 유사한 의미로 문장을 연결하여 번역하



일한 번역에서의 독점(読点)의 번역 분석  103

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몇 번역문에서는 하나의 긴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분리함으로써 내용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앞서 정량

적 분석에서 원문에 비해 번역문에서 약 300개의 문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는

데 이러한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전략과 쉼표 사용 패턴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문

장 구조 및 의미 전달 방식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번역 작업에서의 

선택적 쉼표 사용이 번역 품질과 텍스트의 의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흥

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쉼표 사용이 적은 한국어에서도 열거를 하거나 문

장의 의미나 등장인물의 행동의 전환 등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쉼표는 

대부분 생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일

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사 ‘の’에 관련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어 학습자

들에게 조사 ‘の’는 ‘~의’ 또는 ‘~인’이라는 의미로 가르치며, 한국어로 번역할 때

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조사 ‘の’가 한국어 번역에서 쉼표로 번역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으나 쉼표와 관련된 

번역 패턴을 연구할 때 조사 ‘の’를 고려하는 것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시작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만큼 이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쉼표의 사용빈도와 번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본어 원문에서 쉼표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

로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요인이 상호 작용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이 작품이 1900년대 초반에 쓰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의 문학 작품에서는 현재와는 다른 문체와 문장 구조가 사

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상 텍스트가 문학 작품인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문학 작품에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문장 구조나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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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사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쉼표 번역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된 일본어 문학 

작품 및 비문학 작품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작품 간에 어떠한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

구는 번역 과정에서 쉼표 사용이 번역 품질과 텍스트의 의도를 어떻게 반영하는

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번역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일본어 원문의 저작

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작품의 선택과 쉼표 도입 초기의 작품을 살펴보는 것에 중

요한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 작품이 쉼표 사용이 지금의 어문 규정

과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쉼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쉼표의 시대적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 위

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발표된 일본어 문학 작품 및 비문학 작품과 비

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텍스트를 분석한다면 쉼표의 사용에 대

한 특징뿐 아니라 장르별, 시대별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한 번역에서의 독점(読点)의 번역 분석  105

참고문헌

김한식. (2000). ｢한-일 번역에 있어서의 句讀點의 문제｣. 뺷통번역학연구뺸 4: 47-68.
宋正植. (2016). ｢한･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부호 사용양상 고찰｣. 뺷日本語敎育硏究뺸 34: 95-114.
신호철. (2011). ｢중･고등학생의 문장 부호 사용 양상 조사｣. 뺷한민족문화연구뺸 37: 199∼229.
장혜선. (2008). ｢번역사의 번역 스타일이 번역물 수용에 미치는 영향 - 일한 문학 번역을 중

심으로 -｣. 뺷통번역학연구뺸 12(1): 109-134.
허용. (2016). ｢한국어 학습자들의 역번역문에 나타난 문장의 특징 연구: 한국어교육의 관점

에서｣. 뺷교육문화연구뺸 24(5): 629-649.
坂井 晶子. (2011). ｢文学と記号表現 : 近代文体成立と句読法との関連性について｣. 뺷表現文化뺸 6: 

23-40.

[인터넷 자료]
국어국립원. (2017). 한국어 맞춤법. https://kornorms.korean.go.kr/m/m_regltn.do?regltn_code=00

01#a740(2023.10.8. 검색).
文部省. (1946). くぎり符号の使ひ方: 句読法案. https://dl.ndl.go.jp/info:ndljp/pid/1126388/1(2023.10.

8. 검색).　

[분석 대상]
夏目漱石. (1991). 뺷こゝろ뺸. 東京: 集英社. (ST)
이지선. (2012). 뺷마음뺸. 서울: 책만드는집. (TT1)
송태옥. (2016). 뺷마음뺸. 서울: 현암사. (TT2)
박유하. (2016). 뺷마음뺸.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TT3)
김성기. (2017). 뺷마음뺸. 파주: 잇북. (TT4)
오유리. (2019). 뺷마음뺸. 서울: 문예. (TT5)
양윤옥. (2022). 뺷마음뺸. 파주: 열린책들. (TT6)

This paper was received on 5 November 2023; revised on 30 November 2023;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3.

Author’s email address
ejsh20@gmail.com

About the author 
Eunjeong Jeon is a lecturer at Hallym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